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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자아존 감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chool Happiness*

윤남정(Namjung Yo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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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tal of 378 4th and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94 boys and 184 girls) participated 

in a study investigat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self-esteem and/or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on school happiness. First, parental 

expectation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Second, parental 

expectations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but 

the path from children's self-esteem to school happiness was not significant. Third, parental 

expectations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through achievement 

motivation. Children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reported higher 

levels of school happiness. Finally, parental expectations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school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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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to more comprehensively explain 

children's levels of school happiness. 

Keywords：부모의 기 (parental expectations), 자아존 감(self-esteem),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학교 행복감(school happiness).

Ⅰ. 서 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보편

이고도 궁극 인 목표는 행복일 것이다. 비록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와 가치 은 다르다

고 할지라도 결국 삶의 최종 목표는 행복에 도

달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복을 해 인간은 끊

임없이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발달과업을 달성

해간다. 행복은 오랫동안 인간의 가장 뿌리 깊

은 주요 심사  하나로 자리잡아왔으며, 행

복에 한 연구는 성인 심 연구에서 청소년과 

아동까지 차 그 범 가 넓 져 가고 있다

(Cho, Shin, Choi, & Choi, 2009; Jeon, 2011; 

Kang, 2012; Kim & Kim, 2008). 행복은 ‘사회

와 개인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이나 활동에 한 인지 ․정의  평가로 낮은 

수 의 부정  정서와 높은 수 의 정  정서 

그리고 높은 수 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Kang, 2012), 어린 시  경험

한 행복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행복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Jose, Ryan, & Pryor, 2012).

아동기 행복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국방정환재단과 연세  사회발 연구소가 발표

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주  행복지수는 

OECD 23개 국가  5년 연속 최하 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2013). 한 세이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서울  사회과학연

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아동지표학회의 

‘국제 어린이 행복종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연구에 참여한 8개 국가  7 를 차지하

으며 국제행복지수의 8개 역  학교에 한 

만족도는 최하 로 나타났다(Yoo, 2013).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이 받고 있

는 실을 반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 부

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만족감이 최하

로 나타났다는 은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

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 으로 행복은 학자에 따라 행복감(happiness), 

안녕감(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에서도 Diener(2000)에 의해 정의된 ‘주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한 연구가 

비교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  안녕

감은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행복에 을 

둔 것이 아닌 일반 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으

로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복감을 보다 정확히 반

하기 해서는 학교라는 맥락  상황을 고려

한 ‘학교 행복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재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해 아동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에 한 요성이 성인에 비

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Noddings, 

2003). 그러나 학교는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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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해야하는 장소로

(Kim & Kim, 2008),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

하는 행복감의 감소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Natvig, Albrektsen, & 

Qvarnstrø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행복의 측정 범 를 학교 장으로 제한하여 

학교라는 맥락  상황을 고려한 학교 행복감 연

구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

으로 하 다.

여러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는 것은 부모 변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버지(Shin, 2007)와 어

머니(Shin, 2007; Y. I. Song, 2011)의 양육태도

가 애정 , 자율 , 성취 , 합리 일수록 아동

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았던 반면, 어머니가 지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아동의 주  

안녕감이 낮았다(Lee, Doh, Choi, & Koo, 2010). 

한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목표나 가치 과 같

이 인지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는데(Ahn & Park, 

2002), 양육신념 에서도 자녀의 바람직한 발

달  특성과 에 한 신념(Park & Jung, 

1996)을 의미하는 부모의 기 는 아동의 행복

감과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hang, Banks, & Watkins, 2004; Huebner 

& McCullough, 200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모

의 기 가 아동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들(Byrnes & Miller, 2007; 

Cho, 2012)이 있는 반면 부정 인 향을 보고

한 연구(Ahn & Kim, 2012)도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의 불일치는 부모의 기 에 한 조

작  정의와 측정방식에서의 차이일 수 있는데, 

부모의 기 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정

인 향을 보고한 연구(Byrnes & Miller, 2007; 

Cho, 2012)에서는 정 인 측면에서의 부모의 

기 를 측정한 반면, 부정 인 향을 보고한 

연구(Ahn & Kim, 2012)에서는 아동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부모의 기 , 즉 과

잉기 를 측정하 다는 것이 결과에서의 차이

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의 학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부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기 때문에, 정

인 측면에서의 부모의 기 , 즉 아동의 능력에 

한 수 의 기 를 측정하여 아동의 학교 행

복감과의 련성을 탐색하 다. 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지각한 양육

행동에 비해 청소년의 발달결과와 더 한 

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Koo, Doh, & 

Choi, 2009)에 근거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를 측정하 다.

부모 변인과 아동의 행복감을 직 으로 살

펴본 연구들에 더해, 부모 변인이 아동의 개인 

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Furnham & Cheng, 2000; Y. I. Song, 2011). 자

아존 감은 표 인 아동의 개인 내  변인으

로, 부모 변인(K. Jang, 2011; Jang, 2006; Lee & 

Choi, 200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Seo, 2013)과 행복감 련 변인

(Diener, Diener, & Diener, 1995; Jeon, 2011; 

Schimmack & Diener, 2003; Y. I. Song, 2011) 

모두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강압 이고 통제 인 권 주의  양육을 

할 때 자녀의 자아존 감이 낮아진 반면, 애정

이고 자율성을 존 하는 민주  양육을 할 때는 

자아존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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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elle, Misukani, & Mueller, 1988; Furnham 

& Cheng, 2000; Herz & Gullone, 1999; Jang, 

2011; Lee & Choi, 2003; Milevsky et al., 2007; 

Park & Jung, 1996; Seo, 2013). 자아존 감은 

한 아동의 행복감과 한 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Diener et al., 1995; Schimmack 

& Diener, 2003; Veenhoven, 1984), 아동이 정

인 자아존 감을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0; Jeon, 2011; Lucas, 

Diener, & Suh, 1996; Y. I. Song, 2011). 특히 

Jeon(2011)은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 감을 학

교라는 환경  맥락을 고려한 학교 행복감과 직

으로 련지어 살펴보았는데, 학교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인 자아존 감, 자기통제, 

인 계를 동시에 고려하 을 때 자아존 감의 

상  향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 다. 부모 

변인, 자아존 감, 아동의 행복 세 변인을 동시

에 고려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Furnham

과 Cheng(2000)은 자아존 감이 어머니의 민주

 양육과 행복 간의 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어

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계에서 자

아존 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Y. I. Song, 2011). 즉, 어머니의 애정 이고 

자율 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복감에 직 으

로 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애정 이

고 자율 으로 양육했을 때 자아존 감이 높아

지고 이는 높은 수 의 행복감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는 부모의 기 가 자아존 감을 통해 아동

의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간 인 경로를 

가정하 다. 

아동의 자아존 감과 더불어 성취동기 한 

부모의 기 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계에

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 내  변인이

다. 자아존 감과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한 부

모 변인(Hong & Doh, 2002; Koo et al., 2009; 

Lee, 2006; Lee & Doh, 2005; Shaffer, 1998)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 련 변인(Burton, Lydon, 

D'Alessandro, & Koestner, 2006; Seong & 

Hong, 2012; Soh, 2007; Y. M. Song, 2011; 

Updegraff, Gable, & Taylor, 2004)과 모두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  

부모 변인과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련성을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Hong & 

Doh, 2002; Koo et al., 2009; Lee, 2006)과 양육

신념(Lee & Doh, 2005)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   기 를 

보일 때 자녀는 강한 성취동기를 지니게 되며

(Lee & Doh, 2005),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의 양

육태도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Lee, 

2006). 한 부모의 온정 인 태도는 아동이 안

정감을 느끼게 하므로 아동이 주어진 과제를 성

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ffer, 1998). 성취동기와 

행복감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성취

동기가 높은 아동이 성취 욕구를 통해 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삶에 한 만족도 

수 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Seong & Hong, 

2012). 한 성취동기와 유사한 개념인 내재  

동기(Burton et al., 2006), 학업동기(Soh, 2007), 

극  학습참여와 학습흥미(Updegraff et al., 

2004)가 높을 경우에 주  안녕감을 높게 지

각하 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

의 기 ,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행복감을 동시

에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성취동기와 유사한 

변인인 학업동기를 사용한 연구(Song & Choi, 

2012)에서는 학업동기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

리  안녕감 간의 계를 부분 매개함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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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 아버지가 개방 이고 원활한 의

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아지며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친구, 교사 계가 

원만하고 학교에 잘 응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

구(Doh, 2008)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 가 성

취동기를 통해 아동의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

는 간 인 경로를 가정하 다.

지 까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기 가 

아동의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직 인 향과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 각각을 통한 간 인 

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한 부모의 

기 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두 변인, 즉 아동의 자아

존 감과 성취동기 간의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Cho, 1994; Harter, 1983; Hong & Doh, 2002; 

Jung & Moon, 2011; Lee & Doh, 2005). 아동의 

정  자아존 감은 성취동기를 높이는 반면, 

부정  자아존 감은 성취동기를 낮추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Cho, 1994), 아동의 성취동기

에 미치는 부모 변인과 개인 변인의 상  

향력을 살펴본 Jung과 Moon(2011)의 연구에서

는 자아존 감의 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 간의 한 련

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자아존 감

이 높을수록 성취동기도 높았으며(Hong & 

Doh, 2002),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 감은 정

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므로 높은 성

취동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Doh, 

2005). 이를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아존 감은 학교 행복감 뿐 아니라 성

취동기에도 직 인 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 간의 련성을 보고

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로에 더하여 부모의 기 가 아동의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향을 미

치는 간 인 경로, 즉 부모의 기 가 아동의 

자아존 감을 높이고, 이는 성취동기를 높임으

로써 나아가 학교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가하 다. 실제 이 네 변인 간의 계를 살펴

본 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거

부 이고 제재 인 양육을 할 경우 청소년의 자

아존 감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성취동기에도 

부정 인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Hong & 

Doh, 2002)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주  안녕

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Seong & Hong, 2012)

를 통해 이러한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이론  근거로 부모의 기 가 아동의 자

아존 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

치는 경로를 탐색하 다. 이를 통해 부모의 기

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 인 

향과 자아존 감을 통한 간 인 향, 성취동

기를 통한 간 인 향, 그리고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를 통한 간 인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학

교 행복감에 직 인 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학

교 행복감에 간 인 향을 미

치는가?

2-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 인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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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2-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성

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

인 향을 미치는가?

2-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

교 행복감에 간 인 향을 미

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울산 역시 소재 3곳의 

등학교에 재학 인 4, 5학년 아동 378명(남아: 

194명, 여아: 184명)이다. 연구 상을 등학교 

4,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쟁 인 삶

의 범 가 등학생들에게까지 넓 진 우리나

라의 교육 실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Cho 

et al., 2009),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는 학령 후

기가 되면서 안정 으로 내면화된다는 연구결

과(Jung & Moon, 2011)에 근거하 다. 6학년 

아동을 연구 상에서 제외한 것은 6학년은 학

령 후기에서 청소년 기로의 환기에 있는 연

령으로, 학령 후기인 4, 5학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

면, 먼  남학생이 194명(51.3%), 여학생이 184

명(48.7%)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4학년이 147명

(38.9%), 5학년이 231명(61.1%)으로 5학년이 4학

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출생순 의 

경우 외동이 31명(8.2%), 첫째 115명(30.5%), 둘

째 194명(51.3%), 셋째 이상 38명(10.1%)으로 둘

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44명(91.0%), 가족이 34명(9.0%)이

었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44세가 

200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45～49세가 121

명(3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40～

44세가 202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

만이 112명(30.5%)으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

다. 부모의 교육수 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학교 졸업이 201명(53.2%)과 209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퇴 는 졸업이 99명

(26.2%)과 97명(2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43명(64.3%)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기업주, 고  공무원, 간부로 33명

(8.7%)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인 경우가 

180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회사

원, 은행원, 공무원으로 87명(23.0%)이었다.

2.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 자아존 감, 성취동기  학교 행복감을 

측정하기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아동에 의해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 편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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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편이다(3 )’, ‘매우 그 다(4 )’의 4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Baek(1985)이 

제작한 부모의 기  척도를 사용하 다. 원척도

는 5  척도 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하여 Lee와 Doh(2005)가 4  척도로 수

정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부모의 기

를 측정하는 단일 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문항의 를 살펴보면 ‘내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 ‘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내

가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신다.’ 등이 있

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  정

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 으며, 문항 간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기  .94, 모

의 기  .95 다.

2)자아존 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Park과 Doh(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단일 요인의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로는, ‘내가 

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체로 나 자신에 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부정  의미의 문항은 역

채 하여 평균을 산출하 으며, 문항 간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3)성취동기

성취동기는 Hermans(1970)의 성취동기검사

(Prestatie Motivatie Test)를 Hong과 Doh(2002)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원척도는 10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Hong과 Doh(2002)

의 연구에서 부분의 요인이 .61 이하의 낮은 

신뢰도가 보고되어 단일 요인으로 취 하 다

는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용하 다. 성취동기검사 척도는 총 2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를 살펴보

면 ‘ 요한 일을 해 오랫동안 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자

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일을 지치

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부정  의미의 문항은 역채 하여 성취동기 평

균 수를 산출하 으며, 문항 간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4)학교 행복감

학교 행복감은 Kim과 Kim(2008)이 개발한 

학교 행복감 척도를 Y. M. Song(2011)이 수정

한 것을 사용하 다. 원척도는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  특

성을 제외한 학교 내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고

자 하 으므로 이와 련된 4가지 하 요인만

을 사용하 다. 한 원척도는 5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나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하여 4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학교 행

복감 척도는 친구 계(4문항), 교사 계(4문항), 

학습 즐거움(4문항), 심리  안정(4문항)의 4가

지 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요인별 문항의 를 살펴보면, 친구 계의 경

우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기

쁘다.’, ‘친구들과 친 한 화를 나  수 있어

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등이 있으며, 교사 계

의 경우 ‘담임선생님과의 화가 즐겁다.’, ‘담

임선생님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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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학습 즐거움의 경우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어

서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심리  안정은 ‘학교 공부로 인한 

스트 스 때문에 종종 우울할 때가 있다.’, ‘학

교에서 맡은 일이나 숙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

울할 때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  의미의 문항은 역채 하 으며, 각 하

요인별 문항 간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친구 계 .65, 교사 계 .91, 학습 즐거움 .79, 

심리  안정 .66이었다.

3.연구 차

본 조사는 2012년 12월 에 울산 역시에 

치한 등학교 3곳의 4, 5학년을 상으로 실

시하 다. 각 학 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

과 조사방법  응답 시 유의사항을 달한 후, 

각 담임교사의 지시 하에 아동이 직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배부한 489부를 모두 회수

하 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28부)와 응답

이 불성실한 경우(61부)를 제외한 후, 총 400부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이  연구변인의 표

화 값(Z)이 ±3SD를 벗어난 이상치가 포함된 22

부를 제외하고(Tabachnick & Fidell, 2001), 총 

3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

그램과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본 분석을 시작하기 , 연구 상의 사

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 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  합

치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

다. 한 측정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 자아존

감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향을 미치

는 경로를 살펴보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

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Ⅲ. 결과분석

1.측정변인 간의 상 계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 자아존 감, 성

취동기  학교 행복감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

에 α = .001 수 에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Table 1).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아동의 자아존 감 간의 상 계와 련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아동의 자아존

감과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어(부: r = .57, 

p < .001, 모: r = .58, p < .001), 부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아동의 성취

동기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어(부: r = .67, 

p < .001, 모: r = .65, p < .001), 부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성취동기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상 계를 살

펴본 결과, 친구 계(부: r = .32, p < .001,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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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happiness (N = 378)

Variables 1 2 3 4 5 6 7 8

1. Paternal expectations -

2. Maternal expectations .85*** -

3. Self-esteem .57*** .58*** -

4. Achievement motivation .67*** .65*** .63*** -

5. Relations with peers .32*** .32*** .38*** .47*** -

6. Relations with teachers .21*** .21*** .25*** .34*** .27*** -

7. Academic enjoyment .42*** .43*** .42*** .61*** .41*** .61*** -

8. Psychological well-being .21*** .20*** .42*** .27*** .20*** .28*** .37*** -

M 3.23 3.28 2.99 3.04 3.56 2.97 3.29 2.90

SD 0.47 0.49 0.45 0.37 0.47 0.84 0.60 0.68

***p < .001.

r = .32, p < .001), 교사 계(부: r = .21, p < 

.001, 모: r = .21, p < .001), 학습 즐거움(부: r 

= .42, p < .001, 모: r = .43, p < .001), 심리  

안정(부: r = .21, p < .001, 모: r = .20,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어 부

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 행

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자

아존 감과 성취동기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 감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어(r = .63, p < .001), 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 감과 학

교 행복감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

계(r = .38, p < .001), 교사 계(r = .25, p < 

.001), 학습 즐거움(r = .42, p < .001), 심리  

안정(r = .42,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이 학

교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 행복감 간의 상 계

를 살펴본 결과, 친구 계(r = .47, p < .001), 교

사 계(r = .34, p < .001), 학습 즐거움(r = .61, 

p < .001), 심리  안정(r = .27, p < .001) 모두

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어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이 학교 행복감 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측정모형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 자아존 감, 성

취동기  학교 행복감을 측정하는 하 요인들

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측정변

수들이 특정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계에 

을 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성취동기가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

이 하나인 단일지표모형이므로 모델식별에 문

제가 있을 수 있어 추정할 계수를 이는 방법

을 사용하 다(Bae, 2011). 이를 해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의 표 편차(SD자아존 감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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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t indices of a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χ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Measurement model 45.384*** 15 3.026 .971 .970 .962 .980
.073

(.049~.098)

***p < .001.

Not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re display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Figure 2> Parameter estimates of the measurement model

SD성취동기 = 0.37), 분산(분산자아존 감 = .20, 분산

성취동기 = .14), 신뢰도 계수(α자아존 감 = .80, α성취동기 

= .87)를 산출한 후, 잠재변인에서 단일지표로의 

요인부하량을 (신뢰도)*(SD), 측정오차를 (1-신

뢰도)*(분산)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 87.060(df 

= 16), χ2/df = 5.441, GFI = .947, NFI = .943, 

TLI = .916, CFI = .952, RMSEA = .109로 나타

나 한 수 의 합도 기 을 충족하지 못하

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 

값을 살펴보았는데, 자아존 감(e3)과 심리  

안정(e8) 간의 공분산 경로가 9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가 보수 인 기 인 9 이상

이고(Fassinger, 1987), 자아존 감과 심리  안

정 모두 이론 으로 개인의 내  응과 련이 

있다는 에 근거하여, 이러한 두 변인간의 공

분산을 설정한 후 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 

45.384(df = 15), χ2/df = 3.026, GFI = .971, NFI 

= .970, TLI = .962, CFI = .980, RMSEA = .073

으로 나타나 합도 기 을 모두 충족하 다

(Table 2). 한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지를 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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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re displayed. Errors and disturbances are omitt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p < .001.

<Figure 3>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to 

school happiness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p < .001 수 에서 

유의하 고, 모든 요인부하량(β )의 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

의 개념을 하게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2009)(Figure 2).

3.구조모형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자아존 감  

성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에 한 

경로를 확인하기 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 그 결과, χ2 = 45.384(df = 15), χ2/df = 3.026, 

GFI = .971, NFI = .970, TLI = .962, CFI = 

.980, RMSEA = .073으로 나타나 합도 기

을 모두 충족하 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자아존 감  성

취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는 Figure 3

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

면, 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학교행

복감에 미치는 직 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자

아존 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 인 향

을 미치는 경로와 련하여,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으나(β = 

.693, p < .001), 자아존 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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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SMC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expectations → School happiness -.137 .627** .490*

.511Self-esteem → School happiness .007 .341* .348*

Achievement motivation → School happiness .809** - .809**

Parental expectations → Achievement motivation .477** .292* .769**
.683

Self-esteem → Achievement motivation .421* - .421*

Parental expectations → Self-esteem .693** - .693** .481

Note. Significance levels were derived from bootstrapping.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p < .05. **p < .01.

를 높게 지각한 아동은 자아존 감이 높았으

나, 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의 학교 행복감이 

높지는 않았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향을 미

치는 간 인 경로와 련하여, 부모의 기 는 

성취동기에 유의한 정  향(β = .477, p < 

.001)을,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β = .809, p < .001). 즉, 부모

의 기 를 높게 지각한 아동은 성취동기가 높았

으며, 이는 높은 학교 행복감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자아

존 감과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경로와 련하여, 부모의 

기 는 자아존 감에(β = .693, p < .001), 자아

존 감은 성취동기에(β = .421, p < .001) 그리

고 성취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정  향

을 미침으로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809, p < .001). 즉, 부모의 기 를 높게 지각

한 아동은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이는 성취동

기에 향을 미침으로써, 나아가 학교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구조  계를 확인하기 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 자아존 감  성취

동기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3). 통계  유

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

용하여 검정하 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기 가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 = .627, p < .01). 각 

변인이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상  

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의 학교 행복

감에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취동

기 으며(β = .809, p < .01), 부모의 기 (β = 

.490, p < .05), 자아존 감(β = .348, p < .05)순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 상 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자아존 감, 성취동기

는 학교 행복감을 51.1% 설명하 다. 한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기 와 자아존 감은 성취동

기를 68.3% 설명하 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

의 기 는 자아존 감을 48.1%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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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상으

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학교 행복감

에 미치는 직 인 향과 자아존 감  성취

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 인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

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 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기 를 아버지의 기

와 어머니의 기 로 분리하여 분석하 을 경

우에도 마찬가지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갖

는 기 가 클수록 아동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yrnes & 

Miller, 2007)와 아버지(Shin, 2007)와 어머니

(Shin, 2007; Y. I. Song, 2011)의 양육태도가 애

정 , 자율 , 성취 , 합리 일수록 아동이 느

끼는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

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 아동이 부모의 양

육을 애정 이고 민주 이며 자신에 한 기  

수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Cho, 2012)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부모의 기 와 아동의 학교 행복감 간의 유의한 

상 계, 즉 부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교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에 근거하

여 볼 때, 부모의 기  뿐 아니라 아동의 개인 

내  변인인 자아존 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변

인으로 포함하여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

(Song & Choi, 2012)에서도 아동의 학업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포함되었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

는 아동의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

치지 않았으며, 학업동기를 통한 간 인 향

만이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자아존

감을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 인 향

을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에 향을 미쳤지만, 자아존 감에서 

학교 행복감으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기 , 아동의 자아존 감 

 학교행복감 간의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이 자아존 감이 민주  양육과 행복 간의 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며(Furnham & Cheng, 

2000), 부모의 애정 이고 성취압력 인 양육태

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존 감과 련이 있으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주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a, Jo, & Lim, 2008)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각 변인들 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아동이 지각한 부모

의 기 는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쳐 부

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부모가 강압 이고 통제 인 권 주의  양

육을 할 때 아동의 자아존 감이 낮아진 반면, 

애정 이고 자율성을 존 하는 민주  양육을 

할 때에는 아동의 자아존 감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들(Buri et al., 1988; Jang, 

2006; Lee & Choi, 2003; Milevsky et al., 2007; 

Park & Jung, 1996; Seo, 2013)과 일치하며, 어머

니의 개방 인 의사소통이 아동(Jung & Moon, 

2011)과 청소년(Hong & Doh, 2002)의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

존 감은 요한 타인의 평가를 통하여 형성된

다는 을 고려해볼 때(Park & Jung, 1996), 아

동의 자아존 감은 부모의 기 와 한 련

을 맺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을 정 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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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기 한다는 것을 아동이 지각할 때 자아

존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자아존 감은 학교 행복감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

아존 감이 높을수록 주  안녕감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Choi, 2010; Furnham 

& Cheng, 2000; Ko, 2012; Lucas et al., 1996; 

Y. I. Song, 201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일반 인 주  

안녕감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맥락 안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

기 때문일 수 있다. 한 주  안녕감과 달

리 학교 행복감에는 아동 개인뿐 아니라 친구

계, 교사 계와 같은 인 계 인 측면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주  안녕감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

감이 주  안녕감과 련된다는 선행 연구들

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아존 감이 학교 행복감

에 미치는 향을 가정하 으나, 이러한 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행복감의 경우 아직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결과만으

로 아동의 자아존 감이 학교 행복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

에 이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성취동기

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간 인 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 를 높게 지

각한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성취동

기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 행복감도 높았다. 

각 변인들 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부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한 아동의 성취동

기가 높았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성취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쳐 부모가 자

녀에게 높은 성취 기   기 를 보일 때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게 된다는 연구결과(Lee & Doh, 

2005)와 일치한다. 한 부모의 교육  기 가 아

동의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들(Davis-Kean, 2005; Gill 

& Reynolds, 1999; Lim, 2011; Neuenschwander, 

Vida, Garrett, & Eccles, 2007)과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민주 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동기

인 신념, 자세에 향을 미쳐 성취동기가 높

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Gonzalez & 

Wolters, 2006)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부모의 기 에 한 아동의 지각은 학업 성

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Jacobs, 1991; 

Phillips, 1987)이라는 으로 미루어볼 때, 부모

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취동기와 한 련

을 맺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성취에 해 높

은 기 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이

를 내면화하여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취동

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  동기가 상 으로 높은 

학습자들은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Burton 

et al., 2006)를 지지한다. 이는 학습동기가 주

 안녕감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

(Soh, 2007)와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Park & Kim, 200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 높은 내  동기를 가

지고 있는 아동은 학교에서 높은 행복감을 경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학업성취를 배제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 부모의 기 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

모의 기 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성취동기

가 높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 행복감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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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태도와 심리  안녕

감 간의 계에서 학업동기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난 Song과 Choi(2012)의 연구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아버지가 개방 이

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성취동기

는 높아지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친구, 교사

계가 원만하고 학교에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Doh, 2008)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부모의 정

인 양육을 경험할 때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고,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은 어려운 일을 가

능한 한 조속히 잘 해결하기 해 노력하려는 

높은 내  성향을 지니게 되므로 학교생활에서

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

동의 학교 행복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유

의한 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기 는 자아존

감에, 자아존 감은 성취동기에 그리고 성취

동기는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침으로

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아존 감은  다른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능력

을 높이 평가하고 정 인 자아존 감을 가진 

학생은 성공에 한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들(Cho, 1994; Harter, 1983; Hong 

& Doh, 2002; Jung & Moon, 2011; Lee & Doh, 

2005)과 부정  자아존 감이 형성되면 성취동

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Cho, 

1994)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자신

의 유능감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내  의욕이 강해짐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가 자아존 감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향은 

어머니의 민주  양육과 행복 간의 계에서 자

아존 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한 연구결과(Furnham & Cheng, 2000)와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주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eong & Hong, 2012)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온정 이고 애정

인 양육은 아동의 자아존 감 발달에 요한 요

인이 되며, 자아존 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유능감을 신뢰하고 강한 내  의욕을 가지게 되

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도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부모 변인과 아동 개인 변인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자

아존 감  성취동기를 통해 학교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변인 

간의 경로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는 아

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 감  성취동기

를 통한 간 인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직 으로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취동기 음을 미

루어볼 때, 학교라는 특수한 맥락  상황에서 

측정된 학교 행복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한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

동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 학교 행복감에 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학

교 행복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등학생을 포함

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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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기 를 

측정함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만을 

보고하 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기 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기  이외에 부모의 직  보

고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구의 객 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교 

행복감의 하 요인인 친구 계와 심리  안정

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65와 .66

으로 비교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질문지 조

사 시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 상자에게 각 

문항의 요지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연구 상인 

학령기 아동들이 정확한 응답을 하 는지를 확

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일 수 있

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후속 연구에

서는 질문지법 이외에도 면 법, 찰법과 같은 

다각화된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동일한 시 에서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측정하 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각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종

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학교 행복감을 높이기 해서는 

성취동기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아동의 성취동기가 행복과 결부됨을 

고려해볼 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학령 후기 아동에게 있어 성취동기의 증진은 선

행되어야 할 요한 요소로 단된다. 둘째, 행

복과 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 상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본 연구는 학령 후기를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등학생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

의 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아동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뿐 아

니라 아동의 개인 내  변인인 자아존 감과 성

취동기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내 ․외  요

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 으며, 아동

의 개인 내  변인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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